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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12세

2관 집으로 가는 길/호빗:스마우그의 폐허
15세
12세

3관 타잔(더빙)/변호인
전체관람

15세

4관 타잔(더빙)/변호인
전체관람

15세

5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전체관람불가

6관 변호인
15세
15세

7관 플랜맨 15세

8관 용의자 15세

9관 썬더와 마법저택(더빙)/플랜맨
전체관람

15세

10관 포켓몬스터 신의속도 게노세크트, 뮤츠의각성(더빙)/용의자
전체관람

15세

1관 변호인 15세

2관 변호인 15세

3관 변호인 15세

4관 저스틴(더빙)/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전체관람
전체관람불가

5관 저스틴(더빙)/썬더와 마법저택(더빙)/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전체관람

전체관람/12세

6관 타잔(더빙)/어바웃 타임
전체관람

15세

7관 용의자 15세

8관 포켓몬스터 신의속도 게노세크트, 뮤츠의각성(더빙)/엔더스 게임
전체관람

12세

9관 플랜맨 15세

10관 용의자 15세

1관 플랜맨 15세

2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엔더스 게임/어바웃 타임

12세
12세
15세

3관 용의자 15세

4관
저스틴(더빙)/엔더스 게임
용의자

전체관람
12세
15세

5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어바웃 타임

전체관람불가
15세

6관
저스틴(더빙)
변호인

전체관람
15세

7관 변호인 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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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리산악회(회장 이영길)가 갑오년 새해를 맞

아 연징산으로 첫 산행에 나섰다.

지난 11일 아침, 엊그제까지만 해도 매서운 겨울

바람에 곤혹을 치렀는데 갑자기 계절이 바뀌듯 날씨

가 포근했다. 이른 아침 비엔날레주차장에서 만난

회원들 모두 첫 인사가 날씨다. 마치 키우리산행을

위한 것처럼 날씨가 반전했기 때문이다.

일행은 무안 연징산으로 향했다. 산을 제법 가 봤

지만 연징산은 잘 들어보지 못한 다소 생소한 산이

다. 그래서 일까 더 호기심이 발동했다.

광주서 연징산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잘 뚫린

도로를 1시간 남짓 달려 남산공원 주차장에 도착했

다. 오늘 산행코스는 남산공원-오거리-전망숲-연징

산정상(시산제)-능선-전망 -물맞이공원에 이르

는 5㎞남짓이다. 일행은 등산화 끈을 조여 매고, 무

안읍 남산공원입구에서 산행을 시작했다.

비교적 짧은 데다 해발 300m정도로 낮아 가벼운

마음으로 산행에 나섰다. 늘 그렇지만 출발은 씩씩

하다. 그러나 산은 산이다. 10분, 20분 가다보니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니 전망 에 도착할 무렵 제법

땀이 났다. ‘잠깐 쉬어가자’며 주변을 돌아보니 발밑

에 초당 학교, 또 멀리 산 너머에는 바다가 보인다.

남산 밑 오거리를 지나면서 보니 길옆 소나무들이

많이 넘어져 있다.

아마도 2012년 태풍 볼라벤의 강풍으로 수령이 수

십년된 소나무 등이 부러진 것 같다. 자연재해 앞에

서는 인간도 속수무책일 때가 있다는 게 반면교사로

와 닿는다.

연징산 삼거리에서 이정표를 보니 정상이 0.7㎞ 남

았다. 체력도 많이 소모되고 숨이 차 발걸음이 무거

웠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후미그룹

에서 힘들어하는 일행들을 독려하며 함께 걸어 올라

갔다. 어렵게 정상에 도착하니 먼저 도착한 일행이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

잠깐 숨을 고르고 생수 한 모금 마시니 풍경이 보

인다. 동서남북 전방향의 시야가 탁 트여 마음까지

시원했다. 동쪽으로 도도히 흐르는 영산강과 나주

동강 들녘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일행은 준비한 음식으로 시산제를 지냈다. 올 한

해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회원들의 건강을 소원해 보

자는 취지다. 산악회 총무를 맡고 있어 남다른 책임

감이 느껴졌다.

사실 산행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나곤 하

는데 그때마다 총무로서 무한책임을 느끼기 때문이

다. 그래서일까. 시산제에 한 기 와 의미가 남달

랐다. 개인적인 바람도 있지만 회원들의 안녕과 무

사산행을 기원했다. 일행은 간단한 시산제를 마치고

음식을 먹으면서 덕담을 나눴다.

새해 첫 산행인지라 인사가 더 정겨웠다. 일행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담을 나눈 뒤 바로 하산에 나

섰다. 능선을 따라 걸으니 올라올 때와는 다르게 이

제 모두 발걸음이 가볍다.

일반적으로 산행에서 3분의 1은 선두그룹으로 산

세며 주변을 조망하면서 올라가고, 중간 3분의 1은

선두 그룹 따라가기 바쁘고, 마지막 3분의 1 하위그

룹은 앞사람의 발뒤꿈치만 보고 쫓아가기 바쁘다는

얘기가 있는데 딱 와 닿았다. 올라갈 땐 후미에서 그

냥 쫓아가기 바빴는데 내려올 때 여유를 가지니 한

결 가벼웠다. 총 5㎞, 3시간 정도 소요되니 함께한 일

행 모두 올해의 신년계획을 다시 생각하기도 하고,

올해 이루고 싶은 일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

었다.

사색의 숲 삼거리를 지나 내려오니 참나무 낙엽

밟은 소리가 바스락거리는 게 너무 좋았다.

산에 오지 않았으면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나

무계단도 만들어 놓아 잠깐 쉬면서 산행격언을 생각

해보니 ‘멀리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

고, 높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낮은 곳으로 부터 출발

해라’는 말이 생각났다.

오늘 산에서 만난 사람마다 인사를 했지만 사회에

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왜 그리 인사에 인색한지븣.

뱚한마디 인사가 산행을 더욱 밝게 만들어주는데,

가고 오는게 말이요. 가고 오는 길에 만나는 게 사람

인데븣.

신년 첫 산행이어서 일까. 일반적으로 산에서 내

려오면 모두가 발걸음보다 마음이 바빠지는데, 오늘

은 여유 있는 산행 덕분에 마음과 몸이 한결 편안했

다. 여기에 올해 계획도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다

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 이번 산행도 ‘적자

생존’으로 마무리했다. /글=김성진(키우리산악회총무)

/사진=이광호(광주매일신문시민기자)

南道의山河굽어보며갑오년힘찬飛上의나래를펴다

뱚키우리산악회신년산행 무안연징산

김성진
키우리산악회총무

정상에서바라본남도의산하.멀리영산강느러지와몽탄교가보인다.

연징산정상에서회원들단체사진.

올 한해산행의무사안녕을기원하고회원들의건강을소원해보며연징산정상에서올린

시산제.

자연과의일체감을느끼며

아름다운인연과맑은나눔

산행삼매에서배운즐거움

여유만만행복한일상으로

CMYK


